
태광산업 울산공장 본부장 구속영장
경찰, 탄소섬유 화재사고 조사방해 혐의로 … 보안시설 이유 몸싸움

탄소섬유 제조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사고가 일어난 태광산업 울산공장

의 간부와 직원이 경찰의 조사를 방해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사법처리됐다.

울산 남부경찰서는 4월8일 태광산업 울산공장의 본부장 김모(61)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

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.

김 본부장과 함께 체포된 또다른 직원 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.

김 본부장 등은 4월6일 오후 태광산업 울산공장의 탄소섬유 제조과정에서 오븐의 온도가 순간적으로 높아

져 근로자 10명이 중화상을 입은 사고를 조사하려는 경찰과 소방서의 영상, 사진촬영 등을 막은 혐의를 받고

있다.

김 본부장 등은 사고 설비가 보안시설이라고 주장하며 경찰과 몸싸움까지 벌이고 촬영기기를 뺏기도 한 것

으로 알려졌다.

경찰의 한 관계자는 “울산공단에서 최근 폭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

의 현장조사까지 방해한 회사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”고

밝혔다.

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4월9일 고용노동부,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본격적인 합동

조사에 나서기로 했다.

또 사고로 10명에 달하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회사의 안전관리 잘못으로 인한 사고로 확실히 드

러나면 법인, 대표이사, 안전책임 간부, 직원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상,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

사법처리하기로 했다.

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는 4월6일 낮 12시45분께 탄소섬유 제조공정의 오븐 온도가 갑자기 치솟는 폭열현상

이 발생해 근로자 최모, 박모씨 등 10명이 온몸에 1-3도에 이르는 중경상(화상)을 입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

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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